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낱말퍼즐 정답

연예

숫자퍼즐 정답

 

중화권 최고의 배우인 주성

치(59)가 10대 소녀와 열애설

에 휩싸였다.

16일 차이나 타임즈 등 중

국 현지 매체들은 주성치가 

17세 장샤오치와 호화 요트 

위에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

보도했다. 매체들은“지난 6

월 한 요트 파티에서 처음 만

난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데

이트를 즐기고 있다. 장샤오치에게 반한 주성치가 

먼저 연락을 취했고, 수시로 함께 요트 데이트를 즐

기고 있다.”고 설명했다. 또“때때로 귓속말을 하는 

등 매우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.”고 전했다.

주성치는 은밀한 만남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

해 사진을 찍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하게 한 

것으로 전해졌다.

장샤오치는‘미스 홍콩 2021’에 최연소로 참가했

다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. 

장샤오치는 3개월전부터 자

신의 SNS에 요트 여행을 즐

기는 사진을 여러차례 올리

기 시작했고, 최근에도 요트 

위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“함

께 하는 것이 가장 긴 사랑의 

고백이다.”라는 글을 올리기

도 했다.

10대와의 스캔들에 대해 주

성치 측은“특별한 관계가 아니다. 사진도 여러 사

람이 함께 있을 때 찍힌 것이다.”라고 부인했다. 

한편 주성치는 지난 2012년에도 26세 연하 모델 

카마로와 열애설에 휘말린 바 있다. 당시 카마로의 

나이는 25세였다.

영화감독이자 배우인 주성치는‘희극지왕’,‘소림

축구’,‘쿵푸허슬’,‘장강7호’등 다수의 작품을 연

출하고 출연까지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..

할리우드 최고 몸값은 
다니엘 크레이그

주성치, 10대 소녀와 스캔들 논란

‘007’시리즈로 잘 알려

진 영국 출신 배우 다니엘 

크레이그가 할리우드에서 

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는 

것으로 드러났다.

18일 연예 매체 버라이어

티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

출연료 순위를 공개했다. 

이에 따르면 다니엘 크레

이그는 지난 2019년 개봉

한‘나이브스 아웃’의 속

편 출연료로 1억 달러를 받았다.

2위는 아마존 스튜디오의 오리지널 영화‘레드 원’

에 출연하며 5,00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은 드웨인 

존슨이,‘킹 리차드’의 윌 스미스와‘더 리틀 띵즈’의 

덴젤 워싱턴은 각각 4,00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아 

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. 

한편 다니엘 크레이크는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

려줄 계획이 없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. 그는 17일 영국 

캔디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“상속은 매우 혐오스

럽다.”며“내 철학은 죽기 전에 재산을 전부 쓰거나 나

눠주는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매체에 따르면 크레이그의 순자산은 1억6,000만 달

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다니엘 크레이그는 2011년 배우 레이첼 바이스와 결

혼해 2018년 딸을 낳았다.

그룹 방탄소년단(BTS)이 신곡 두 곡으로 일본 오리콘 

주간 스트리밍 랭킹 1·2위를 꾸준히 독식하고 있다.

18일 오리콘이 발표한 최신 차트(23일 자)에 따르면 방

탄소년단의 신곡‘퍼미션 투 댄스’(Permission to Dance)

는 지난 9∼15일 약 971만회 재생돼 주간 스트리밍 랭킹 

1위를 차지했다. 2위는 약 902만회 스트리밍된 방탄소년

단의 또 다른 곡‘버터’였다.

이로써 방탄소년단은‘퍼미션 투 댄스’와‘버터’로 6

주째 이 차트 1·2위를 지키게 됐다.

지난달 19일 자 차트에서는‘버터’가 1위를,‘퍼미션 투 

댄스’가 2위를 기록했으나 이후 5주간은‘퍼미션 투 댄

스’가 정상에 올랐다.

‘퍼미션 투 댄스’는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일본 라디오 

방송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.

현지 라디오 방송 제이-웨이브(J-WAVE)의‘도쿄 핫 

100’차트와 오사카 FM802‘오사칸 HOT 100’차트에

서 3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으며 홋카이도, 나고야에 거

점을 둔 라디오 방송 차트에서도 각각 2주를 내리 1위

에 올랐다.

특히‘퍼미션 투 댄스’는 소셜미디어에서 댄스 동영상

이 확산하고 있어‘롱런’이 예상된다.

지난달 9일 발매된 이 곡은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영

어 곡으로‘마음껏 춤추자’라는 메시지를 담았다. 곡 안

무를 따라 추는 댄스 챌린지가 유튜브 쇼츠를 통해 진

행되고 있다.

BTS, 오리콘 주간 스트리밍 랭킹 6주째 1·2위 

▲ 방탄소년단(BTS). 사진=빅히트뮤직
▲ 다니엘 크레이그. 사진=

twitter@DanielCraigOO7

▲ 주성치. 사진=위키백과


